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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�주요�뉴스:�미국, 그린란드 파병 나토 8개국에 10% 관세 부과. EU는 보복 관세 등을 검토

   ○ 미국 11월 근원 PCE 물가지수 상승률, 연준 목표치 상회 예상. 금리 동결 뒷받침  

   ○ 미국 정부 관계자, 신용카드사와 대출금리 상한 논의. 은행 규제 완화도 추진    

   ○ 블룸버그 조사, 일본은행의 금리 동결 예상. 성장률 전망은 상향할 가능성   

■�국제금융시장(주간): 미국은 연준 독립성 논란, 12월 소비자물가 등 경제지표 등이 영향 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주가 하락[-0.4%], 달러화 강세[+0.3%], 금리 상승[+6bp] 

   ○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차익매물 출회, 당분간 금리동결 지속 전망 등으로 하락
            유로 Stoxx600지수는 AI 및 화학 관련주 매수 증가 등으로 상승 

   ○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, 엔화 약세 지속 등이 배경
           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3%, 0.2% 하락

   ○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금리인하 전망 후퇴 등으로 상승 
            독일은 역내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등으로 3bp 하락

       ※ 원/달러 환율(주간) 1.01% 상승, 한국 CDS 약보합

1/16일 1/9일 전주말대비 1/16일 1/9일 전주말대비

  
주가

 미국 6,940.0 6,966.3 -0.38%   

국채
금리
10y

미국 4.22% 4.17% +6bp

 유럽 614.38  609.67 +0.77%   
독일 2.84% 2.86% -3bp

 중국 4,101.9  4,120.4 -0.45%   
영국 4.40% 4.37% +3bp

 일본 53,936  51,940 +3.84%
   CDS  

 5y
 

한국 21bp 21bp -0bp

 한국 4,840.7  4,586.3 +5.55% 중국 43bp 41bp +2bp

환율 

달러지수 99.39  99.13 +0.26%   
위험
지표 

EMBI+ 261bp　 264bp　 -3bp　
  

유로화 1.1598  1.1637 -0.34% VIX 15.86 14.49 +9.45%
  

엔화 158.12  157.89 -0.15%

원자재

WTI유 59.44 59.12 +0.54%
  

위안화 6.9703  6.9783 +0.11% 구리 583.1 590.3 -1.21%

  
원화 1,473.9 1,459.0 -1.01% 금 4,596.1  4,509.5 +1.92%

주: 주가는�미국� S&P 500, 유럽� Stoxx 600, 중국�상해종합, 일본�닛케이225, 한국�Kospi. NDF 환율�변화는�스왑포인트�
감안한�전일�현물환�종가�대비. 환율은�달러화�대비�통화가치 등락(+/-는�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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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일의�포커스

n 미국,�그린란드�파병�나토� 8개국에� 10%�관세�부과.� EU는�보복�관세�등을�검토

� � �○ 트럼프� 대통령은� SNS에� 그린란드에� 파병한� EU의� 나토� 8개국(덴마크,�

노르웨이,� 스웨덴,� 프랑스,� 독일,� 영국,� 네덜란드,� 핀란드)에� 2/1일부터� 10%의�

관세를� 부과하며,� 이후� 6/1일에는� 25%까지� 인상될� 것이라고� 게시.� 또한�

거래가� 완전한� 수준까지� 도달하여� 매입이� 완료될� 때까지� 그린란드�

파병국들은�관세�인상에�직면할�것이라고�경고

� � �○ 이와� 관련하여� 유럽� 정상들은� 미국이� 무력으로� 그린란드를� 취하려고� 한다면,�

나토는�끝장날�것이라고�반발.� FT�등에�따르면,� EU는�최대� 930억�유로�규모의�

보복� 관세� 부과,� 미국� 기업의� EU� 시장� 접근� 제한� 등의� 보복� 조치� 등도� 검토.�

다만� 전문가들에� 따르면,� 트럼프가� 관세� 부과� 조치� 가능성을� 언급한� 것은,�

역설적으로�나토는�유지하겠다는�의지가�반영된�것으로�평가.�

� � �○ 한편,� 익명의� 백악관� 관계자는� 상무부가� 자국� 산업에� 기여하지� 않은� 반도체에�

25%의� 관세를� 부과한다고� 발표했는데,� 이는� 관련� 산업� 보호� 조치로� 다른�

기업�및�국가들과의�협상�상황에�따라�추가�발표가�이어질�수�있다고�언급

� � �○ 러트닉� 상무장관은� 메모리� 반도체를� 생산하는� 국가� 또는� 기업에게는� 미국에서�

생산하거나� 100%의� 관세를� 납입하는� 2가지� 선택지가� 있다고� 강조.� 한국과�

대만이� 주요� 메모리� 반도체� 생산국이라는� 점을� 고려하면,� 이번� 발언은� 양국을�

겨냥한�것이라는�의견도�제기

글로벌�동향�및�이슈

n 미국� 11월�근원� PCE�물가지수�상승률,�연준�목표치�상회�예상.�금리�동결�뒷받침

� � �○ 1/22일� 10월� 및� 11월� PCE� 물가지수가� 발표될� 예정.� 블룸버그� 등에� 따르면,�

연준이�관심을�가지는�근원� PCE�물가지수의�경우�11월에�연간�상승률이�2.8%로�

목표치(2.0%)를� 크게� 상회할� 것으로� 추정.� 월간� 상승률은� 0.2%를� 기록할�

것으로�보이며,� 10월�근원� PCE�물가지수는�9월과�11월의�평균치를�사용할�방침

� � �○ 이러한� 전망이� 정확하다면,� 11월� 근원� PCE� 물가지수는� 연준이� 당분간�

금리인하를�중단해야�한다는� 의견을� 뒷받침할�것으로� 예상.� 최근� 일부� 지표들이�

노동시장이�안정되고�있다는�신호를�보내는�것�역시�이러한�전망에�일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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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 미국�정부�관계자,�신용카드사와�대출금리�상한�논의.�은행�규제�완화도�추진

� � �○ 관계자에� 따르면,� 당국과� 신용카드사들은� 가계부담� 경감을� 위해� 신용카드�

대출금리� 상한제� 시행을� 주요� 내용으로� 담은� 대통령령� 선포를� 검토.� 한편�

은행에�대한�유동성�기준�완화�방안도�논의할�계획

� � �○ 한편,� 1월� NAHB� 주택시장지수는� 37을� 기록,� 전월(39)�대비� 하락.� 비용� 증가에�

따른�건설�활동�둔화가�이번�결과에�영향.�작년� 12월�산업생산은�전월비� 0.4%�

늘어�예상치(0.1%)�상회.�이는�유틸리티�부문의�호조�등에�기인

n EU와�메르코수르(MERCOSUR:� 남미경제협력체),� 무역협상�타결.� 세부�조율은�필요

� � �○ EU와� 메르코수르는� 26년간에� 걸친� 협상을� 끝내고� 무역협정에� 서명.� FT� 등에�

따르면,� EU와� 메르코수르는� 향후� 점진적으로� 관세를� 90%� 이상� 철폐할� 계획.�

한편,� 시장에서는� 26년� 동안� 이어졌던� 협상이� 트럼프의� 압박� 등으로� 마침내�

체결에�이를�수�있었다고�평가.� ‵24년�기준�양측의�무역규모는�1110억유로

n 주요�언론�조사,� 중국� ‵25년�성장률� 4.9%로�추정.�경기�심리는�여전히�취약

� � �○ AFP,� 중앙통신� 등은� 전문가� 대상� 조사를� 통해� 중국� ‵25년� 성장률� 추정치의�

평균이� 4.9%를� 기록했다고� 보도.� 이는� 코로나� 팬데믹� 시기를� 제외할� 경우�

1990년� 이후� 가장� 낮은� 수준.� 그러나� 전문가들은� 4.9%가� 목표치(5.0%)에서�

크게� 벗어나지� 않아� 성과를� 선언하기에는� 부족하지� 않다고� 분석.� 다만,� 경제�

불균형이�심각하여�경기�심리는�여전히�취약하다고�평가

� � �○ 한편� 미국� 국무부에� 따르면,� 작년� 11월� 기준� 중국의� 미국채� 보유� 규모는�

6826억달러로� ‵08년� 9월�이후�최저.�이는�당국의�자산�다각화�등의�여파

n 블룸버그�조사,�일본은행의�금리�동결�예상.�성장률�전망은�상향할�가능성

� � �○ 52명의�이코노미스트�대상�조사에서�응답자�전원은�이번�주�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�

일본은행이� 금리를� 동결할� 것으로� 전망.� 응답자의� 68%는� 연내� 1회(6월� 혹은�

7월)의� 인상을� 예상.� 다만� 엔화� 약세가� 이어질� 경우� 금리� 인상의� 시기가� 빨라질�

수�있다고�분석.�한편,�경제�성장률�및�물가�전망은�상향될�것으로�관측(Reuters)

주요�경제지표

n 주요�경제�이벤트(1/19일�현지시각�기준)�

� � �○� 미국�마틴루터킹�데이�휴장,�중국� 4/4분기�GDP,� 12월�산업생산�및�소매판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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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시각�및�외신평가

n 미국�경제,�인플레이션�진정에도�관세의�부정적�영향은�여전� ­�블룸버그

� � � (Cooling� inflation� doesn’t� mean� tariffs� were� harmless)�

� � � ○� 트럼프� 대통령은� 작년� 고율� 관세를� 도입하면서� 인플레이션� 등의� 부작용이� 없을�

것이라고�약속.�실제�심각한�부작용은�없었으나,�관세는�중소기업과�저소득층�가계에�

부담을� 주었고� 차입비용과� 실질소득에� 부정적.� 작년� 관세� 영향이� 큰� 근원상품물가는�

소비자물가를�0.3~0.5%p�끌어올렸고,�이에�연준은�금리인하에�신중한�태도�유지

� � � ○�그�결과�관세는�차입비용�부담을�늘렸고,�중소기업은�비용�상승과�정책�불확실성에�

직면.� 미국이� 경기침체나� 물가� 급등을� 피할� 수� 있었던� 것은� 트럼프� 행정부�

이전부터�이어진� AI� 투자와�연준의�정책�대응에�따른�디스인플레이션�효과�때문.�

결국�관세는�가계�예산을�압박하고�차입비용을�높였으며,�기업�역동성을�저해

n 미국�기업과�금융시장,�트럼프의�개입주의적�정책�등으로�어려움�직면�­�Financial�Times

� � � (‘Maga� has� gone�Maoist’:� corporate� America� reels� as� Trump� turns� interventionist)

� � � ○� 트럼프� 대통령은�친환경� 정책� 억제,� 베네수엘라�석유산업�장악,� 신용카드� 대출금리�

상한제�도입,� 기관투자자�단독주택�매입�금지,� 2천억�달러�모기지�채권�매입�지시�

등�마오져뚱式�개입주의�행보로�기업과�금융시장에�위기의식을�초래.

� � � ○� 이러한�트럼프의�오만한�접근�방식은� 11월�중간선거까지�심화될�가능성이�높고,�

이는� 기업� 경영에� 불확실성을� 고조시킬� 가능성.� 한편,� 기업� CEO들은� 트럼프에�

환심을� 사기� 위한� 전략으로� 구속력� 있는� 약속보다� 외형에� 치중하며� 회사와�

업계의�이익을�지키려는�현명한�방법을�모색

n 미국�달러화�패권,�연준�혼란·중국의�위안화�세계화�추진�등으로�위협�직면� ­�WSJ

� � � (Fed� Turmoil� Is� Threatening�Dollar� Supremacy� Just� as� China� Pushes� the�Yuan)

� � � ○� 달러화� 패권은� 2차� 세계대전�이후� 대안� 통화가� 없다는� 이유로� 여러� 차례� 위기를�

극복.�하지만,�연준�관련�정치적�논란,�중국의�위안화�세계화�추진�등에�따라�미국�

금융시스템과�달러화에�대한�투자자�신뢰가�훼손될�가능성�고조

� � � ○� 특히,� 연준�독립성�훼손은�달러화�지배력의�종말을�예고(National� Australia� Bank).�

한편,� 위안화� 중심� 금융� 결제망� 확장(CIPS),� 개발도상국� 대출� 확대,� 해외기업에�

위안화� 표시� 채권� 발행� 장려(딤섬채권)� 등� 위안화의� 글로벌� 거래� 증가는� 미국�

달러화의�세계�지배력을�약화시킬�소지(BNP� Pariba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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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 미국�트럼프의�그린란드�병합�시도,�나토�해체의�소탐대실�초래할�우려�­��The�Economist

� � � (America’s� hunger� for�Greenland� is� tearing�NATO� apart)

� � � ○� 덴마크� 자치령� 그린란드를� 두고� 미국과� EU� 소속� 나토� 회원국� 간� 대립이� 심화.�

트럼프는� 그린란드에� 군대를� 파병한� EU의� 나토� 8개� 국가에� 10%� 관세� 부과로�

위협.� EU� 각국은� 압력에� 굴복하지� 않을� 것이라고� 맞대응.� 미국이� 무력으로나�

어떠한� 방식으로든� 그린란드를� 점령한다면� 이는� 나토의� 상호� 방위� 조항(제5조)을�

위반하는�것으로�동맹�관계의�심각한�균열은�불가피할�전망

� � � ○�만일,� 유럽이� 역내� 주둔� 미군기지� 철수� 등을� 요구할� 경우� 미국은� 중동지역�

군사작전의�어려움에�직면.�다만,� EU의�나토�회원국은�미국�군사력�의존�등의�사유로�

對美� 강경� 대응에는� 한계.� 이에� 일부에서는� 미국과의� 동맹관계를� 단절시킬� 만큼�

그린란드가� 중요하지� 않다는� 의견도� 제기할� 가능성.� 한편,� 나토� 창설� 이래� 여러�

우여곡절이�있었다는�점을�감안하면,�신뢰�저하�우려에도�동맹은�유지될�가능성

n 미국�전기요금�급등,�중간�선거�앞두고�주요�정치�쟁점으로�부상� ­�WSJ

� � � (Soaring� Electricity� Costs� Are�Now� a� Hot� Political� Issue)

n 세계�각국,�트럼프의�혼란�초래로�중국에�점차�우호적으로�변화� ­� Financial� Times

� � � (Trump� is�making� the�world� fall� in� love�with� China)

n 중국의� ‵25년�일대일로�투자,�강력한�자원개발�의지�등으로�역대�최고� ­� Financial�Times

� � � (Beijing� pours� cash� into� Belt� and� Road� financing� in� global� resources� grab)

n 일본의�재정부채�증가와�투자자�안도,�역설적�상황이�위기�가능성�시사� ­� Financial�Times

� � � (Why� Japan’s� fiscal� paradox�matters)

n 일본�증시�랠리,�경제�반영하지�않지만�배당�증가로�경제�구조�재편할�소지�­�Financial�Times

� � � (Japan’s� rally� doesn’t� reflect� the� economy,� but�might� reshape� i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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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시장�주요�지표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

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

S&P500 및 KOSPI 미국 및 한국 국채 10년물

자료：Bloomberg

달러인덱스 및 원/달러 환율 브렌트유 및 유럽 천연가스

자료：Bloomberg

VIX 및 EMBI+ 달러-원 스왑베이시스 및 한국 CDS

자료：Bloomberg


